
이번 충청권 투자가 뻥튀기라는
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7.2. 뉴스핌은 ｢충청권 392조 투자? ··· 실체 없는 150조 ‘뻥튀기 
논란’」 기사에서,

 ㅇ “150조 투자 주체 모호···뻥튀기 우려”, “충청권 반도체 투자 81조→첨단
산업 392조 확대 포장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 정부 입장 >

□ 충청권 AI데이터센터는 SKT 및 네이버에서 15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
실체 없는 뻥튀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6.29일에 발표한 충청권 반도체 투자 81조원은 중점 투자 분야인 패키징 
팹에 관한 것이며,

 ㅇ 이번에 발표한 충청권 투자액 392조원은 충청 산업의 특징인 반도체·디스
플레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분야와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
수치로서 투자액을 확대 포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.

 ㅇ 특히, 반도체는 패키징 팹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발표한 낸드 
팹도 포함한 것입니다.

□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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